
<보도내용>

□ 헤럴드경제는 ｢석유최고가격제 첫날, 산업부 주무과장 교체...김정관표 ‘적재
적소’인사 빈틈?｣ 제하 기사에서,

 ㅇ “석유과장을 3주만에 교체한 것은 ‘적재적소’에 맞는 인력 배치를 못한 것
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”고 보도

<산업통상부 입장>

□ 산업통상부는 중동 상황과 국내 석유시장 영향,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, 
자원 안보 및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‘전략적 인력 재배치’를 단행했습니다. 

 ㅇ 석유 유통 구조에 정통하고 가스·전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
최적임자를 신속히 과장으로 배치하였습니다.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
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.

 ㅇ 아울러 부내에서 석유산업 업무 및 시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장관정책
보좌관(직무대리)과 서기관·사무관 등을 추가 투입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
하였습니다. 

□ 산업통상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고,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
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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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는 석유 수급과 시장 안정을 
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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